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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부활절기(Easter s얹son)는 키쁨의 50일’ 로 불 이제 디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 그 

리며， 부활주일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을 연결하는 교회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즉 절정에 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50일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절기는 부활주일부터 시작하여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에 그 절정을 이루는 50일 

간의 기쁨의 기간입니다. 초대 교회도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 통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완전한 승리의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그러 

므로 교회력에서 이 50일간의 기쁨의 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없습니다. 

생명의 말씀(금요잔앙집회)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초가 되는 회개 

인간은늘하나님 곁에 있고또우리 곁 

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빛이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교체를 할 수가 없 

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은 늘 자기만 

족에 취히여 교만하며 냉정하다{약 4:6), 

하나님께서는참회개한자곧상한심령을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며 회개하는죄인들을 

떠나 계실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문이 열릴 때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으로 저틀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것이대계 3:19~2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t이에 있어야 하는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다{녹 15:20,22,24),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녹 24:47),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는 회개의 시대다. 이 새 세 

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써 시작되었다(막 

1:4，14~ 15), 사도들이 선포한증거의 말씀도 같은 메시지였다{행 20:21), 오순절에 새 세 

대의 능력이 임하였다. 여기에서 발견하는놀라운사실은 “성령을찾으라. 성령을구하 

라는 초청으로 새 세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다{행 2:38, 3:19~2이. 우리는 왕의 명령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므로 죄를 범하고 었다. 우리야말로 천랙l서 가장 작은 

자들이 되고 말았다(마 5:19),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녹 7:19), 우리 자신 

을 믿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려고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님을 가두어 억누르고 있다. 수많 

은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명신도들까지도 모든 일이 편하다고， 잘 되어 간다고 생각 

할 때에 실상 우리는 죽음의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 

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대렘 17:5~6， 13) ， 

누리던 농경축제였지만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 

든 신자들의 축제이자 교회의 탄생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의 따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한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오 

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λ램과 온 유대와 λ}마리아 

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행 5:8~9)， 그러나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이들의 영과우리는 얼마나 흡사한가? 인정하 

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 

도인의 역할을 대신시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자비와은총을받기에 합당치 못하다고고백해야한다. 그러나늘 이렇게 고백하는기 

도는 죄의 원천을 깨끗하게 씻어 버릴 수가 없다. 참으로 슬픈 일은 우리가 모두 바리새 

인들과 같다는 사실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라는 명판을 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며 또 존경과 명예를 사행}던 성경학자들 

이대요 5:39), 이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마귀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은 김이 김이 눈이 멀어져 버렸다{요 9:40~41)，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쇼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 

로어리석은자들이다.우리세대 지금우리가살고있는이세상은거짓말과헛된약속 

과 깨어진 품들 그리고 속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었다.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속에서 

부터 탄식하시며 우리의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으로 인하여 거룩한 눈물을 쏟으시며 우 

리에게 살 길을 가르치신다. 또한 우리의 신실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 

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하여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성 

령님께 간구하여야 한다(시 139:23~24)， 이 길은 결코 즐겁고 기쁜 길만은 아니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 

고， 그에게서 흐르는 생수를 마시는 것을 배워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서 흘러 넘쳐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요 7:37~39)，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존재 

하는자가아니라생명이 있는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흘러나와다른사람들 

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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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nday I 

RECAPTURING PENTECOST 
(41)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42)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ψ1，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Acts 2:41-42) 

0:끼i빙멘멘ψ뼈gα야ψ뼈in뻐n떠빼1딩a 
Jews, after Þassover, Unleavened Bread, and First Fruits, It fell 

fifty days after First Fruits . It was on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 

Holy Spirit came down upon Jesus' disciples. This great event 

marked the beginning, the birth day, of the Church . The tr.ue Church 

is founded upon the Lord Jesus Christ, and it is continually built upon 

by the Holy Spirit until Christ’s return . Pentecost was not thestart of 

a denomination, but the beginning of Christian faith . After Christ’S 

resurrection , the Bible gives clever accounts of His appearing to His 

disciples . Right before His ascensíon , Jesus commissioned them 

saylng , “ bLi 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about three thousand souls"(Acts 2 :41) . Baptism is a public 

confession . Salvatio [l takes place in the heart, but we confess 

openly in baptism. Baptismis the public witness of our identification 

with Christ. Believers ar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t’s the Holy Spirit that r'n oves one to this 

act of obedience. Before Peter’s sermon, these three thousand souls 

were in a hostile atmosphere. They were confused, but after hearing 

Peter’s sermon their minds cleared up. The Holy Spirit straightened 

out everything. Everyone who chooses baptism is in good company. 

Jesus chose it. Paul chose it. and the three thousand converted 

souls chose it. The Holy Spirit gives public expression to the gosþel 

through us .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also produced 

earth"(Acts 1 :8). Ten days after His disciples heard this commission Christian growth . The second verse of today’s Bible verse says, 

and witnessed His ascension, while they were waiting and praying in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Mark’s upper room, the Holy Spirit came . Let’s recapture the work of ‘ teaching and to fellowship ,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had to do with 

conversion . Today’s Bible verses begin , “ So then ,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Acts 2:41). Three thousand people had 

gladly received God ’s grace through Peter ’s sermon . Their 

conversion , initial acceptance of the gospel , wasn ’t due to Peter’s 

great preaching abilities, but solel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II 

real conversions ar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not the result of any . 

human ability. Titus 3:5 reminds us of this, "He saved us, not on the 

basis of deeds which we have done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by the 

Holy Spiri t." These three thousand souls had previously rejected 

Christ. In fact, they were the ones who hated Him, but now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y loved God ’s gracious provision of 

salvation. Peter preached, “ Men of Israel , listen to these words: 

Jesus the Nazarene, a man attested to you by God with miracles and 

wonders and signs whichGod performed through Him in your midst, 

just as you yourselves know-this Man , delivered over by the 

predetermined plan and foreknowledge of God, you nailed to a cross 

by the hands of godless men and put Him to death. But God raised 

Him up again , putting an end to the agony of death, since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be held in its power"(Acts 2:22-24). These 

religious men had stood in the presence of Jesus Himself and 

witnessed His ministry, but did not receive Him. Their denial was so 

severe that they had Him crucified. It wasn ’t until the Holy Spirit 

touched their hearts on the day of Pentecost that Jesus became 

their Savio r. So, the good news is that no one is too far gone for the 

Holy Spirit to reac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included public 

witness. Today’s opening Bible verse says, “ So then , those who had 

rece 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éit day there were added 

prayer" (Acts 2:42) . These blessed people began to truly Jove one 

another and to share their Christian faith . Believers are not saved 

just once or escape from hell just once, but rather are continually 

saved each momen t, whether sleeping , wo ιking ， or playing . 

Sanctification is an ongoing process . The Holy Spirit continually 

teaches us. Jesus told His disciples, "1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 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 that is 

the Spirit of truth ,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d .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1 said to you"(Jn. 14:16-17,26) . 

The Holy Spirit is in each believer and helps therri to live as God ’s 

child . He equips, encourages, and edifies us . He teaches us “ all" 

things. He refreshes our memory concerning God ’s Word. He 

comförts us during our times of need. The Holy Spirit leads us to 

higher ground all the time 

My dear friends , today is Pentecost Sunday. Let’s recapture the 

power and presence of the Holy Spirit by denying ourselves, taking 

our crosses, and following Jesus. When we dothis, His directions 

become clear and His will becomes our own. We can only liVe under 

God's will and walk His narrow path to heaven with the help of His 

Holy Spirit. He makes victory possible in this world. What a blessing 

that we are not alone! God is always with us and His. Holy Spirit 

always helps us . What a great day! The work of the Hqly Spirit is so 

amazing . Please let the Holy Spirit open your heart to receive God's 

Word . , Let Him nurture your soul and lead you into public witness 

He will open your spiritual eyes and make God's doings known to 

you. Li ke a gardener, who diligently fertilizes and waters the flowers, 

sO,too' will the Holy Spirit care for your sou l. If you listen to His voice, 

He will grow you into a beautiful human being that can be planted in 

heaven forever. Amen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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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펙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41 "-'42) 

원래 오순절은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는유대인의 네 번째 명절 

로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교회의 시작과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해 지어져 갑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단의 시작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묻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 이 명령 

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지 열흘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 

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변화시켰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회심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41) . 삼천 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 

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회심 곧 복음을 처음으 

로 받아들인 것은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역 

사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모든 회심은 어떤 인간의 능력에 따른 결과 

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디도서 3:5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줍 

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 

니 삼천 명의 영혼들은 예전에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 

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의 역 

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 

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 

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서 정하신 뭇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 

니 이는그가사망에 매여 있을수 없었음이라~， (행 2:22~24). 이 유대교인들 

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사역을 목격했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 

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 

지신 뒤에야·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 

다. 참으로 성령님께서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구제불능인 사람은 없다는 것 

이복된 소식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공중 앞에 변화를 하게 하신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공적인 증거인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의 본 

문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41). 세례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구원은 마음속에 

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공개적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공적인 증거입니다. 신자들은 아버 

갱생판옥사 

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순종의 행위로 

,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천 명의 영흔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 

기 전까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 

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 

령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좋은 동 

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바울도 받았으며 회심한 삼천 

명의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공개적으 

로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의 신자들을 자라게 하신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또한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본문말씀의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 

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 이 은총받은 사람들은 진실 

로 서로를 사랑하며 기독교 신앙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단 한 번에 완성되거나 지옥을 피하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 

니다. 오히려 신자들의 구원은 자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간에 매순간 계속해 

서 이루어집니다. 성회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패가 아 

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 

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끼요 14:16~17 ， 26) . 성령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 

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며， 훈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 

든’ 것들을 가르쳐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 

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기를 부인하 

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회복합 

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해지고 그분의 돗이 곧 

우리의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뭇 아래에서 살 수 있으며 ，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를 도외주십니다. 이 얼마나 복 된 날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 

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시고 모든 사 

람 앞에서 믿음을 전할 수 있게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화초에 부지런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정원사처럼 성령님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심겨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실 것입 

니다. 아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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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제1047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을 사람들이 보리라?' (막 13:26) , 이 말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A子， the Son of Man)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마가복음은 재림 

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세 번만 기록하였는데 한결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 

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막 8: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 

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 

기독교는 은총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소위 모든 종교가 중시하는 노력과 지 

식， 열정과 경험은 기독교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 문화와 습관에 따라 정의하려고 한다. 거듭 

나야 참 신자가 된다. 은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조차도 세상의 가 

치와 문화， 자신만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며 전혀 다른 복음， 우상을 만들게 된 

다.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예수님을 핍박하 

게 될 것이다(막 2:10,28), 세상이 매우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 

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고전 1:18~21 ; 마 4:17) , “하늘에서 내려옹 자 곧 인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3:13)는 말씀을 최고의 성경학자인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자’ 라는 말에 분명히 막히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재렴하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전에 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계 1:7)이 보았으며 그 훨씬 전에는 다니엘 

(단 7:13~14)이 환상 중에 보았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막 13:24~25 ; 사 13:9~10 ; 올 2:1O~11)，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성경본문을 두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같은 논쟁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지 기억하자. 성경의 초점 

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분을 향한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다(요 

5:27~29， 39) ，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믿음(막 13:32)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된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을 때 ‘하늘의 

찬송이 들리는 그 날 ,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아멘. 

라 하시니"(막 14:62), 

‘인자’ 는 말 그대로 'Âr람의 아들’ 이라는 의미이다. 특별하게 보여 사람들의 

주목을 꿀만한 말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놀라운 재럼에 관해 말씀하실 때 ‘메시 

아 나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꿀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특히 당시 권위와 율법을 중시하던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셨던 것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인자라 

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간과하였다. 결국 그 

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따라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것도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제자들은 세 번 

이나 반복된 인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막 

8:31. 9:9, 10:33. 14:21), 믿지 않으변 인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 DH주 월요새벽기도회r새벽 4，'45)에서 싱싱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읍니다 

몽골 선교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하여 푸르름 

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주께서 참빛하늘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료띨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이곳에 영혼이 목말라 찌든 학교 안， 겨우 

세 사람이 들어갈만한 공ζ뻐 성경을 갖다 놓고 읽고 기도하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 

에 가득함을 느낌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료띨을 묘떨어가고 계십니다. 

작년 말 제가 이곳을 잠시 떠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삼 개월 쉬고 올 거예요. 주님이 교 

회와 이곳의 영흔들을 인도하세요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한국으로 갔지요. 하지만 쉬지도， 기 

도 하지도 못하고 일S빼 밀려드는 일들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시죠}이 흘러 부랴부랴 짐 싸 

들고 다시 이곳으로 왔어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니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기로 서원하고 몸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매일，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에 16명이 모여 성경을 읽고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린 뒤 함께 기도를 하니 땅 

에서도 하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을 지나 부활주일 예배를 드런 지 오래지 않아 세 

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만찬과 흐k습，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은혜로 얼굴이 빛나고 집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 

려지며 세 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에게 주께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모두가 그 영적 권 

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하얀 천 위에 붉은 십^~가가 그려진 성찬보가 덮힌 탁자를 보며 

내 죄 때문에 몸 찢기어 조각 나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료띨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십일 

명의 흐탑자와 칠 명의 세례자들이 은혜로 충만한 모습을 보며 그날 저녁에 저는 주님의 그 사랑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 “주님， 감사해요!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날 위해 죽임 당하 

시어 십자가 흰 천에 덮이신 모습을 제 앞에 보여주시니 눈물범벅이 되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 

요. 그 고귀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을 이 선교지에서 받고 보니 어찌 불평할 수 있으리오! 오! 주 

님 ! 하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찬은 주님이 더 원하고 원하셔서 주님이 친히 하 

셨습니다 아벤. 

신재금(현지 선교사역자) 

‘학습 및 세례쇠을 마즈l 세례자(학습자)들이 주일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적었습니다 

아기 : 집례하시는 세 분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언도 : 세례 받을 때 주님이 내 곁에 있는 느낌을 블%}습니다. 

사라 : 믿음이 흔들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더|기 : 믿음의 확신이 샘겼습니다. 빨리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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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중과 U눌 

‘。l 련 은사를 베풀어 추시는구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 25년이 넘었으나 교회를 나 자신의 안식처로 생깅하 

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의례적으로 다니던 때와 세상의 즐거움과 보이는 것 

에 더 가까웠던 지난 세월이 참으로 부끄럽고 헛된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 

를 구합니다. 좋으신 주님은 죄인 중의 죄인인 저에게 큰 사료멸 베푸시어 2년 전에 

저를 가브리엘 찬S때원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처음 주님의 단에 서서 찬양을 불렀던 

그 날 복 받치는 눈물을 체험하게 하셨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 

시어 이렇게 주님 앞에 굴복케 하시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진정 멜로디와 함께 기도 

로 바뀌어 은혜의 찬양으로 불려질 때 저의 가슴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 

데 만나는 예수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은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자꾸 

이전의 경험 중에 하나가 되어갔고，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와 염려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잡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주일 하루만 최선을 다 

해 봉사하면 된다.’ 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묘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자의 마음으로 그러나 세4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셨고， 순종 

하고 나아갔을 때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찬양과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키시어 회개토록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 

과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감샤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나아 

가 남겨진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지 

금의 소망과 열심 또한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겹손한 마음과 담 

대한 믿음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 

라갈 수 있도록 패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 

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mt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 

디나하늘나라 

지난해 10월， 폐암으로 소천하신 둘째 형님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시고， 천국길 안내자로 세워 주심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 

을 예비하심은 주님의 크고 넓은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 

로 가브리엘 테너 파트장과 남성구역장을 맡기셨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간 

봉사를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이런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 

로，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께 죠F큐하면서 충성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쁜 효냄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 

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모르는 사림들에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 

올해 3월부터 중등1부 교사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보니 옛날 모습을 보 

는 것 같아 새삼스럽기도 하고 우리 때와는 사뭇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서 놀라 

기도 한다. δ찌만 정말 0에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선생 

님이 되기를 결심해 보았다. 막상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 

야 하는 건지. 공과 시간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부터 어려웠다. 하지만 

교사훈련 시간과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많은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됐다. 

심장이 뛰는 교사， 같이 됨굴 수 있는 교사，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 나에게 도전 

이 되는 교사， 이런 모습이라고 할까. 하지만 아이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힘들었 

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눈망울들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 

나 또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온 터라 특히 혼자 나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이지 영적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아직 우리반의 학생은 단 한 명이다. 어떤 집사 

님께서 출석부에 적힌 우리 반 학생수를 보며 “뭐하러 봉사하냐?"고 비아냥거리 

셨다. 하지만 난 숫자에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가 한 명이라도 그 

아이가 천국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기도의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이 자 
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처음에 교사 요청이 

들어왔을 땐 누군가를 가링1야 하는 이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것으 

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을 천국일꾼으로 양성시키는 

데 저는 부족하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힘 

을1주옵소서 

이수진(교사， 중등1부) 

복음의 종， 

3월 8일 고등부에서 학교전도 소그룹인 둘로스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둘로스는 노예， 

종이라는 뜻으로， 학교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주일에 모여서 말씀과 친교를 나누는 소그룹입 

니다. 발대식을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 학교전도의 천부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내 모습이 너 

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 

지도 않았고 전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천해 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로스에서 말씀을 나누고 마칠 때 학교에 가서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려보라며 예배순서 

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고민이 일었습니다. 이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예 

배를 드리자고 하면 친구들의 반띔이 어떨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저는 진정으 

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생ζ띨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그 순간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순서지를 꺼내 

들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떨렸지만 친구들이 생각보다 흔쾌히 참여해 주고 내 말을 쫓 

아 말씀도 읽고 기쁘게 따라주었습니다. 말씀을 읽자， 그 순간 내 마램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과정 과정은 부족함이 많았지만 함께 예배를 마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예배가 끝난 후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들이 

“또 안 하느냐?"고 물어보아 아주 기쨌습니다. 목 이 친구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 

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을 총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 

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전도를 할 때 정말 주님이 역 

사하심을 알았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합니다. 

앙잔미(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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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사도앵전 4;31~35) 

초대 교회는 그 정체성을 구별짓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모든 교 

회가 마땅히 지여야 할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회를 흔받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깨 

닫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신들의 의견 

을 버리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힘과 생각， 의지로 

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요 14:13- 14). 초대 교회 성도 

들의 기도는 엄청난 영흔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ür여 인간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온 세{}을 다 가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한 순간 행복해하다가도 곧 슬픔과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 

E띈 전혀 다릅니다(고전 6:19).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것은 영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즉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놀라운 능 

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고전 1 :10). 

복음을 증거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담대히 하 

나님 말씀을 전핸 성령의 목적은 신자들을 감화시키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행 1:8). 베드로와 요효떤 성경학자 

가 아닌 어부였지만 그들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행 

4: 13).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상홍때서도 복 

음을 전했습니다(행 8: 4). 

서로 통용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무리 

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랜들은 결속력이 무척 강한 편 
이지만 아직도 이런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장래에 자 

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교회였습니다(딩전 6: 19).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 

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는 개인의 노 

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냐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초대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생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의 소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성령님께 이꿀림을 받는 삶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롬 12:3-5). 

예수님은 충현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시작된 초 

대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 

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서로 통 

· 용합니까? 진실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 

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11047호 

수확칼렴@ 사도신껑 

“그 외아들 우리 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의 섯 번째 믿음의 대상은 아냐님이시다 . 사도신경에는 하냐님에 

대해 3가지 믿음의 고맥을 담고 있다 . 섯째， 하냐님은 자녀 삽으실 만큼 냐 

를 사랑아신다. 둘째 ， 그 아냐님은 선능아시다 . 셋째， 하냐님은 상초주이시 

다 이어 사도신경의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 예수님은 사도 

신경의 액심이다 . 

1 .그 2.외 3.0f들 

4.우리 5.주 6.여|수 

뀔츰 
7.그리스도를 

8.믿사오니 

φ 새 가 족 흩 완 영 암 니 다 φ 

번 효 성 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도자 | 번 효 성 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도자 

768 깅점봉 2 장년2부 1 795 남아비사 18 대학부 조옥환(11) 

769 유광준 24 청년 1부 김영환(18) I 796 김 정 25 사랑부 박재빈(8) 

770 이길호 17 청년 1부 이숙희(18) 1 797 윤성태 11 청년2부 백재흥(12) 

771 이철회 16 소앙부 하순입(16) 1 798 김혜원 23 청년 1부 이인숙(1 이 

772 김다솜 17 고등부 앙금하(17) I z99 박라옥 멘 장녀?브 이소큐(9) 
773 최지민 11 대학부 황호선(10) 1 800 흥정윤 2 청년2부 박노익(23) 

774 황제의 9 청년2부 유승희(9) 

775 우영식 23 장년2부 박연옥(12) 

776 남유정 3 초등부 이규숙(12) 

777 한영옥 1 장년2부 이정희(4) 

778 정재훈 2 대학부 김은심(7) 

779 최종학 8 중등3부 이가현(8) 

780 김석자 8 장년2부 오형석 (8) 

781 김희영 2 장년 1부 황경분(2) 

782 김옥선 11 장년 1 부 최동식(5) 

783 이소영 22 대학부 현슬기 (22) 

784 김영진 24 장년 1 부 신정숙(10) 

785 김계열 9 장년3부 안노수(1 이 

786 채윤경 1 청년 1부 

787 정일수 9 청년 1부 권백용(22) 

788 승은영 21 고등부 김낙흥(21) 

789 최성훈 8 중등1부 

790 주지환 8 중등1부 

791 김경철 1 장년 1 부 이영환(1) 

792 서애경 1 잠년 1 부 이영흰(1) 

801 우정명 2 장년3부 최계열(2) 

802 김남영 25 에바다부 이계옥(12) 

803 김현정 10 장년2부 이재임(12) 

804 손수민 7 중등3부 김숙자(23) 

805 깅세정 6 정년2부 이월산(5) 

806 장주완 1 대학부 임남빈(7) 

807 서윤정 6 고등부 최안나(19) 

808 강혜정 17 청년2부 이상배(13) 

809 이태근 15 대학부 이숙희(1) 

810 문진영 15 청년 1부 김영은(15) 

811 이소영 21 대학부 고흥섭(21) 

812 박은주 2 청년1부 정숙자(12) 

813 기선희 16 징년1부 승정순(12) 

814 최종호 16 청년2부 

815 강재숙 3 잠년 1부 김영숙(5) 

816 안병매 갯 장년 1부 전성실(13) 

81.L.O.1동혈-양l 청년 1부 남정숙(18) 

818 서병일 1 소망부 

819 전우식 23 청년2부 민형은(10) 

793 김가은 1 초등부 이영환(1) I 820 정경환 22 청년1부 김하경 (15) 

794 김지환 1 유치부 이영환(1) 

@양 층연교회의 얀가족이되7/. 원ôlJ./는 운운 본'à 203!2J.H.가족등록실로 오)./기 바랍니다.짧 



제1047호 추낀흥헌 

외료션교의 날 l 청찌기킬힘 
2009년 5월 24일 @ 

2009년 의료선교의 날 

지난 주일07일).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의료선교부의 전문인(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g때l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 

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 

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 10:6-8)는 예수님 

의 말씀이 실천되는 현장이었습니다. 

· 시간도 없고 보험도 없어 병원에 못 갔는데 오늘 이렇게 진료를 밭아 정말 감사해요. 

마석에서 오늘 친구들이 8명이나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 이버지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모기， 몽골) 

· 이렇게 헌신적으로 무료검진을 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차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링을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권 감 중국) 

· 오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tol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조인희， 중국팀 교시) 

·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드는데 큰 ε빼물 없이 이렇게 많은 

외국인에게 의료를 통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밀 감시합니디. 주의 뜻이 있어 

이 땅에 와서‘ 일of는 그틸| 언젠7f는 고국으로 돌O까 복음의 μ|랬|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최민석 안수집시 의료선교부장) 

· 의료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진료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셔서 칩을 통해 근육을 완화해 주니 무척 좋O넘씹니다， (.조한주 칩시， 흰19fi1f) 

주차는 주차안내자의 지사에 따라 

꼭 교회주차장에! 

예배와 집회가 있는 날， 교회주차장은 원근 각처에서 온 성도들의 차량으 

로 가득 합니다. 청지기훈련 같은 큰 집회 시에는 많은 차량들로 더욱 혼잡 

합니다. 예배에 늦을 경우 급한 마음에 교회 정문과 제2교육관 주변 길가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녁 시간에 두 시간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교회주변에 주차를 했다가 범칙금 내지는 견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 최근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 주차는 반드시 교회가 정한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하시고， 중직자들은 제2교육관 지하주차ε띨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시내에 위치한 교회의 특성상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정차E팩요원들 

이 순회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차량안내부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여 불 

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의 서 

행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때 년 7， 1 Î I 갱 Il 

藝 내 안에 계신 예수，오! 예수님 
군 제대 후 취업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라고 해서 

나는 주저 없이 ‘많은 친구’ 를 나의 장점으로 설명했다. 대학생활과 군생활을 영 • 호남 
지역에서 했던 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많 

았고， 주말이면 항상 분주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이들 

의 권면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순수한 아이들을 대하면서 먼저 나의 

믿음이 자랐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주말이면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대신 반 학생들을 

심방하는 일로 나의 생활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에도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아이 

들을 심방할 때에는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돌 

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기쁨도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펀으론 나처럼 하지 못 

하는 다른 교사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이런 행위로 말 

미암아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뿌듯해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의 

모든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금요찬양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 

었고 교만하였으며， 십자가의 은총을 무시했었는지 깨닫게 해 주셨다(딛. 3 :5 ) ， 또한 모 

든 성도가 함께 부르는 찬양은 나에게 은혜의 차원을 넘어 교사직분을 일평생 달란트로 

알았던 내게 과감하게 찬양대에 지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고， 매일 지하철에서 악보 

를 들고 흥얼거리게 했다. 

특별히 3년 반 전， 암 발병으로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찬S띈 큰 힘과 위로가 되었 

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었다. 의사로부터 처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은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교회와 직장에서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 왔는데…. 막 

내 딸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라며 자꾸 지난날의 나의 선한 행위와 이 땅 

의 것들만 생각날 뿐이었다. 수술 전날， 함께 기도하던 아내가 나를 흔t해 꾸짖었다. “당 

신 !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 

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당시 나는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래， 예수님이 진짜인데 오， 예수님! “내가 늘 의지 

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찬 86장)， 세상 사료l들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의 간섭도 받기 싫어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료띨은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께 더욱 의지해야 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지나간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시련과 기쁨 속에서 만났던 예수 

님 !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은 내 인생에서 겪는 시험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충만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다. 예수님 ! 내 안에 

계신 오， 예수님 !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세상일에 쓰던 막대기 

같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취하 

‘ 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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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9년 5월 24일 

모입 

1 남 ， 녀 전도회회장월례회 

일시 : 24일(오늘) 15:10 

장소 · 제1교육관 407호 

2 집사회 4지회 

2. 홍순희 은퇴집사(1 2교구 상선1구 

역)/18일 별세 ， 20일 장혜 

흩흔 

(4 . 8 . 12 ‘ 16 . 20 . 24.교귀기도회 

일시 ‘ 26일(화) 새벽기도회 후 

1 임철수 군(임태현 집사 김차영 집 

사의 아들， 1 2교구)과 김보영 양(이 

상임 타교성도의 딸) / 30 일(토) 
11:00 , 파크컨벤션웨딩훌 7충 라일 
락훌 

장소 ‘ 베다니흘 

3 권사회찬앙언슴 

일시 매주일(6월 7일까지) 15:00 
장소 갈링리흘 

2 강경일 군(강대홍 씨 인연욱 씨의 

아들)과 허민성 앙(허정호 집사 · 최 
성자 집사의 딸， 23교구) / 30일(토) 
12:30, 서울동양웨딩흘 1충 크리스 
탈흘 

4. 집사회찬앙연슴 

일시 · 매주일(6월 14일까지) 15:20 
장소 제1교육관 307호 

톨 씨l 주소변경 

1 우옥순 성도(박재임 권사의 모친 김칭국 장로 정상순 권사(노원구 
김현배 안수집사의 장모， 11교구 상 상겨1 6통 주공A 313-1102 / 륨070 
계4구역) / 15일 별세 ， 18일 장례 8281-0685 , ))교구) 

2009년 쩌18차 CMTC<교육과정 : 3주간， 장소 : 해리톨) 

+CMTC(선교훌련) 

시 간 

18:15~19:15 

19:15~19:30 

시 간 

18:15~18:45 

18:45~19:10 

19 :1O~19 :30 

시 간 

18:15~19:50 

6월 7엄(주일) 

지1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6월 14월(주일) 

쩌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치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치15강 영성기도회 

6월 21월(주일) 

직무혼련 

교훌훌린훌 흥깅예삐 

일 시 24일(오늘) 15:40 

쭈민흥현 

교 

대 상 수요성경공부 , 교사양성부 수료자 

궐시피 수힌피 

일 시 : 25일(월)"'26일(화) 10:00"'17:00 

장 소 제1교육관 301호 

장소 갈렬리흘 

펀도 피정딘 엉성흩린(피정 • 부회정 • 견도부장) 

일 시 : 31일(다음 주일) 15:10"'16:00 장 소 : 제1교육관 407.호 

접시외 부부연압 수힌꾀 

일 시 :6월 5"'6일 (5일， 금요진앙집회 후 출발) 장 소 : 충현기도원 
대상 안수집사부부전원 

여톨1흩획교 교시킹흩피 

일 시 6월 7일(주일) 12:10"'13:50 장 소 , 저1 1교육관 507.호 
대 상 제1교육위원회 교사 고등 댐 에바다부 교사 

연교얻어 흘린 

일 시 매주일 15:00 
장 소 . 저1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보디애 505호(몽글) 

504호(우크라이나) 507호(네띨) 508.호(인도) 510호(베트남) 

흥톨훌 현도경피 

부 서 일 시 장소 

2교구 24일(오늘) 14:00 저12교육관 2층 B흘 

11교구 24일(오늘) 14:00 저11교육관 307호 

14교구 24일(오늘) 14:00 저11교육관 301호 

1 9교구 24일(오늘) 14:00 저12교육관 코이노니아흘 

22교구 24일(오늘) 14:00 복지관지하2층 

4교구 31 일(다음 주일) 14:00 저12교육관 2층A흘 

15교구 31 일(다음 주일)14‘00 제2교육관 4층 

18교구 31 일(다음 주일) 14:00 선교관 지하2층 메추라기훌 

24교구 31 일(다음 주일) 14:00 제2교육관 3층 
청년2부 31일(다음주일) 12:10 제2교육관 2층 

저11047호 

*뭘 충현 기도으| 창 
“하나님 이여 냐흩 지져주소셔 내.，~ 주께 피하냐이다” 

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φ]-"16:24)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 
의 훤롬1:D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에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 
로(고전 2:잉로 λ냉뼈 주쇄.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돗{빌 2:잉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에 
16:18)로세워주소서. 

댁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딩전 
4:찌되게하소서. 

딩 1.1.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 
접하게하소서. 

g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 
교(행 1:에에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멤전 2:9)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녹 2:36~를통뼈 금요찬양집회 
가십자가의 은총으로풍성하게 히소서. 

새벽기도회 (5/25 - 5/31) 

g 충현의 재댄유지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 
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퍼되게 하소서. 

25 (월 ) 26 (화) 27 (수) 28 (목) 

송제호/한현석 김익환/최우근 장 훈/김종규 
막 14 : 1-11 암 7 : 1 -9 암 7: 10- 17 암 8 : 1-3 

예배 담당 (5/27 - 5/31) 

날짜 여|배 ~ “ 「 사회 기도 

5/ 27 
수요 I · 야들이 받으신 고난(히 5:7-9) 정민권 목사 윤요한 지영순 

수요II 양과 염소(마 25:31-41) 박인기 목사 김성헌 박연옥 

5/ 29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유현철 

주일 I 오순절의 회복(행 2:41-42) 최진철 목사 송제호 고제숭 

주일 II 오순절의 회복(행 2찌-42) 최성득 목사 탁정헌 오순도 

5/ 31 
주일 m 오순절의 회복(행 2:41-42) 김성관 목사 이희식 김영달 

주일 W 오순절의 회복(행 2:41-42) 윤요한 목사 김완수 최윤덕 

주일 V 오순절의 회복(행 2:41-42) 양재웅 목사 김근영 김성호 

주일찬양 교회에 계신 성령님(행 4:23-37) 김성관 목사 강호성 김영주 

29 (금) 30 (토) 3 1 (주일 ) 

김성헌/이양호 정충신/이복순B 박준식/전영희 
압 8:4-14 압 9 : 1 -6 암 9 : 7 - 15 

찬양 

빈 들에 마른 풀같이(호산나 찬양대) 

행군 나팔소리에(실로암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 / 유년부 중창단 / 바이올린 장연희 

〈예배전찬양〉 

나어느날꿈속융헤매며외 /소프라노장순양(임o}누엘찬양대솔로0]스트) 

내가 매일 기쁘게 외 / 금관 중주(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오 신실하신 주 외 / 플룻 권준영(아멘 오케스트라) 

십자가로 가까이 외 /바리톤 이세익(벤옐 찬양대 솔로이스트) 

핸드벨연주대 /7교구 

g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 
^}7}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담후 2:3)이 되게 a남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I 

.렌원톨켄U념톨헤.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홈 031-766-5425) [ 섬 기·는·분 들 l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급요찬양집회 저녁 7 : 30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H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 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i!. τ% 끼!!.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오후 2:00 제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키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꺼로 
동시통역됩니디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뼈니s lran잉 ations in 매 sh, Chinese, J때anese 

and Sign 녀nguage are available al the 티even 0' c ∞k 

Worship 앓r.iæ， and Sri Lan때 Chin않e， Mong이빼 

Russian. Hindi and Indones녕n are 허sc a'때빼e al the 
One O' cl얘<w，α"Ship않r.iæ 

구분 시 간 장 ~‘ 
갱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때 선교관 1충 
(금) 저녁 7:00-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 : 10 베다 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 사 
노광헌 이 훈 용 김얻기종도구원깅 이창호 차신득 박어빠인}기부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선 이교회위원식II 
딩회서기 재징위원집 진도위원 지13교육위원장 제2교구위원회 제1교왜원회 12교구 

이총석 임무천 행 진징흥위원용집 전 재정홍위렬원 김 18.교단구용징 히→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친앙위원장 Z교구징 5교구 2교구 18교구 연집국 6교구 

한기획송위규원 검 소잉환부기징 원옹철 이형수 안통현 황진섭 유재진 강병구 김철규 양태선 
신교위원장 건축위원 짧3부집 1교구 3교구 11교구 20교구 17교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로 이임계찬양인대징 박덕양 유대현학부철 탁 4정교구현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12교구집 제2교육위원징 23교구집 실 시설영신부징 외신부 양교구 23교구 

이태식 박용A홍}위원규징 권명욱 조종환 배춘식 박24용교구현 강 9현교구철 이광현 강호성 윤요한 
11교구징 예배위원집 제2교구위원장 지링앤부장 16교구 21교구 15.교구 

기김획 영위윈달짐 이실호 최지융 노 19.교영구한징 박철구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진도위원 건축위원징 9교구장 징년1부 8교구 19.교구 14교구 7교구 

정징언청2부길징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째징위원 7교구장 기획위원 김기획영위은원 이초재퉁부현 이 중순등1부식 안일찬 송제호 검생헌 

고등부 중등3부 중등2부 

이달욕 새 장기쭉철등환륙실A징 검숭곤 함철주 융 예배석위민원 
소년부장 김째서기 17교구징 

김백만 김정운년2부창 

정선현 제 안1교석구위현원 김연근 김 깅사창위국원 김 유년중부선징 · 여전도사 
24교구징 원징 앙로원추진위원 

입창식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장송규 융인숙 김3교연구식 홍5순교구애 이옥주 김16말교구자 
영유초중x，.!실징 동신부장 1교구짐 전도위윈 예배위원 

15교구 18교구 

전20과응배장 O 석땐진 영엠식징 구 중둥재2부완정 씨 송1교두육위섭원장 유 틱이상%태’ 김8정교구연 강 21댁교구필 최12문교구실 전 10응교구회 김14정교구자 

박중동상1부대짐 김 진도규위원석징 신광철 정창수 엄 앨복진섭앙대 김4정교구회 이 2복O교순구A 류 2진교구회 한 7성교구임 잉태주 

신교워서기 2교구징 기벽 징 
17.교구 

이상석 오외선순부도징 양 4교기구징수 김태식 김철환 강잉영교구미 욱미자 이복순B 전 19.영교구회 이혜숙 

15교구짐 딩회부서기 16교구집 
9교구 11교구 6교구 

김연태 김영이종부홍장 장 김A철~환원짐B 정 유뼈태동징 뼈 이루O세씬엠영징 황징순년1부란 김 24정교구운 강 1욱교구련 정 23.원교구임 서명란 

10교구징 
13.교구 

이성섭 장철규 이고동보부신징 이 13교상갱해 김성호 조고현둥부영 차 교재진연회구 이향란 

기도윈부징 21교구징 5교구징 

조충민 이호일 추유치병부창장 D 최뼈세앤빼진잉 김흥기 · 사랑부지도 신법식 · 외신부부지도 강영기 
8교구징 초등부징 잉 어비디부장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박광식 류기영 박성명 이년상1부복징 지규성 
6교구징 14교구징 새기쭉앙육부징· 정 부징 정년2부징 

• 전입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박대획종부윷장 

· 선 교 사송요한 

·~석힘_.l. 


